
조 준 희 / 박 소 영 / 권 윤 경 / 김 우 겸 / 김 현 주

2 0 1 0년 9월부터 현재까지 -



5개월 –태국 - 우리들의이야기







태국에서 153박 154일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싼캄팽 YMCA  
대학생친구들

아이들
고산족

마을사람들
동거동락 우리들



싼캄팽 YMCA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자고,생활했다.

싼캄팽 YMCA 건물은 우리에게 사무실이 아닌 집이었다.

‘최종베이스캠프’



Y 식구들 9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첫 미팅

우리를 위해 짜여진 5개월의 스케줄 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의 연속

라온아띠가

조금 더 많이 보고,듣고,느끼길 바라는 태국 Y 식구들. 
* 최고의 스텝과 함께 한 우리는 행운아다.

2 월 6 일 공 항 에 서 .  .  .



태국에 있는 동안 정말 잘~먹고, 
살 포동포동하게 쪄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먹고, 더 먹으라는 말을 5개월 동안 들었다.

매일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먹었다.
(지치고 힘든 모습이 보이면 ‘삼계탕’ 도 끓여주시고, 

‘고추장불고기’도 해주시고)

덕분에 지금, 
라온아띠 4기 태국팀은 . . .

낯 선 외국 인 5 명이었던 우 리가

이제 는 더 이상 ,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은

동네 ‘수다’친구 가 되었다.

+ 싼캄팽 동네 친구들



대학생친구들
5개월동안 람팡영어캠프 / 람팡영어워크샵 / 메조대학 관광학과 수업 / 치앙다오 도네이션 행사 등

공식적인 일정을 포함해서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어울렸던 ‘또래친구들’



태국에 도착하자 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첫 일정
람팡 라샤밧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한 2박3일캠프

태 국 문 화 / 언어/ 생 활 에 좀 더 빠 르 게 적응 할 수 있었고 ,
그 들 로 부 터 Vo l u n t e e r  M i n d  를 배 울 수 있었고 ,

‘ 아 시아 ’ 에 대 해 함 께 고 민해 볼 수 있었다 .

그때부터대학생친구들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태국에 놀러 가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태국팀 의 매력이 아닐까? 타임캡슐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왓 메 하 헨 / 싼 캄 팽 Y M C A  D a y  c a m p /  지 라 티 왓 /  람 팡 /  싼 캄 팽 고 등 학 교 /  람 푼 J K Y



우리는 아이들과

수업도하고 한 국 어 - 체 육 - 한 지 공 예 - 탱 탱 볼 만 들 기 - 태 권 도 - 아 리 랑 - 미 술

청소도 하고
Big cleaning day

분 리 수 거 교 육 - 청 소 ( Big cleaning day) - 비 닐 봉 투 사 용 줄 이 기



한국문화도 공유하고 추석-송편-한복-골든벨 퀴즈

크리스마스도 함께하고투호-눈 만들기-카드쓰기



태국어를 잘 못하는 동네 언니, 오빠, 형, 누나, 친구였고

아이들은우리들에게

다 양 한 활 동 속 에 서
우 리가 5 개 월 동 안 한 일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 였다 .

우리는아이들에게

태국어 개인과외 선생님이자 기쁨조였다.

그냥, 놀기도 했다.



우리는 태국에 와서야

한국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태국의 학교 교육은
교실에 앉아서 대부분의 수업을 듣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랐다.

태국에서 만난 아이들은
손재주도 좋고,
배구도 잘하고,

전통 춤도 잘 추고, 
전통 악기도 잘 다뤘다.



고산족 사람들

2011년 1월 12일 ~ 1월 16일, 우리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 ‘나몬스쿨’을 찾았다.



위앙헹 고산족 마을

리 서 / 카 렌 / 타 이 야 이 / 무 서 4 개 의 소 수 민 족 학 생 2 2 1 명 이 공 부 하 고 있 다 .
이 중 1 0 0 여 명 의 학 생 이 기 숙 사 생 활 을 한 다 .나몬스쿨

우리는 이곳에서제기 만들기-탱탱볼 만들기-한복+태권도복 체험하기-한국어수업-낚시



우리가 몰랐던 태국

작은 공동체

다문화 학교의 딜레마



마을사람들 싼사이 마을에는 우리가 엄마,아빠,오빠,형,동생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의 태국 ‘가족’이다.



2달여의 홈스테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족이 생기다.

- 태국 가족과 살면서 한국 가족이 생각났듯이, 지금은 한국 가족과 살면서 태국 가족이 생각난다. (권윤경) 

-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김현주)

-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웃사람들 덕분에 마치 대가족에 살다 온 느낌이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 했던 작은 마을을 경험하고 온 셈이다. (조준희)

- 보고 싶고 그리운, 싼싸이 마을식구들. 언젠가 다시 돌아갈 태국 집이 있어 참 행복하다. (박소영)

-모두들 한식구로 느껴질 만큼 이 마을 사람들과 많은 정을 나누었다. (김우겸)



동거동락

우리 다섯 명

김현주
권윤경
조준희
김우겸
박소영



우리팀은
리더가 없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
사실 고만 고만 하다.

쿵~짝이 잘 맞는다.
현지인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모자란 잠을 반납해가며 대화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

피드백에 강하다.





잘 다녀오세요.



라온아띠 4기 태국팀
5개월 이야기

끝



정말,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